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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꽃잎도라지의 적정 배양토 및 시비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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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초롱꽃과, 초롱꽃 속에 속하는 다년생 숙근초로서 우리나라에 9속 50여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백도라지, 청도라지, 아기도라지, 좀도라지 등이 있다. 본 연구실에서 자체 육성한 돌연변이종

인 ‘녹색 꽃잎 도라지’는 화색이 엷은 녹색으로, 일반 종에 비해 개화기간이 길고 화색의 희소성에 의해 관상가치가 높은 장점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녹색꽃잎 도라지의 적정 재배법을 알아보고자 배양토 및 시비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기내에서 배양하여 순화 후 약 1년간 노지 적응시킨 녹색꽃잎도라지를 공시재료로 하였다. 재배에 적합한 토양(원예용 상토, 

피트모스(Sunshine, Genuine, 캐나다), 코코피트, 펄라이트 등의 혼합비율을 달리한 9종류의 배양토), 시비조건(무비료구

(T0), 무질소구(T1), 무인산구(T2), 무칼리구(T3) 및 질소, 인산, 칼리의 모두를 시비한 구(완전구, T4))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

하였으며, 초장, 엽폭, 엽장 등 지상부 생육과 근중, 근장, 근경 등의 수량조사를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배양토에서 초장은 피트모스와 버미큐라이트를 2:1의 비율로 혼합한 배양토(PmV)에서 4.8cm로 가장 낮은 생육을 보였던 것

에 비해, 상토와 버미큐라이트, 펄라이트를 2:1:1의 비율로 혼합한 배양토(SVP)에서 48.7cm로 가장 왕성한 생육을 나타냈다. 

엽폭 및 엽장 또한 상토와 버미큐라이트, 펄라이트를 2:1:1로 혼합한 배양토(SVP)에서 3.5cm, 7.1cm로, 다른 배양토에 비해 

유의하게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토와 버미큐라이트를 2:1 혼합한 배양토(SV)에서도 5.2cm, 6.8cm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엽수와 엽색도 상토와 버미큐라이트, 펄라이트를 2:1:1로 혼합한 배양토(SVP)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비량의 차

이에 따른 녹색꽃잎도라지의 지상부 생육은 초장은 무시비(T0)에 비해 시비처리에 의해 조금 왕성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완전구(T4)에서 83.1cm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엽의 생장에 있어 엽폭은 무질소구(T1)와 완전구

(T4)에서 각각 5.1cm로 , 다른 시비구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던 반면, 엽장은 완전구(T4)에서 7.1cm로 가장 길었으며 유의성

이 인정되었다. 분지수는 대조구(T0) 및 무질소구(T1)에서 조금 낮은 결과를 얻었던 것에 비해, 무인산구(T2) 및 완전구(T4)

에서 각각 7.1개, 7.7개로 분지의 형성이 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부 생육에서 근장은 무비료구(T0) 및 무인산구(T2)에서 

조금 낮은 결과를 보였던 것에 비해 그 외의 시비구에서는 10.6~11.4cm의 범위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완전구

(T4)에서 11.4cm로 가장 길어 다른 처리구와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근의 생체중은 완전구(T4)에서 15.2g으로 다른 시비처

리구에 비해 높은 수량을 보여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특히 대조구의 2배 이상 높은 수량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녹

색꽃잎도라지의 지하부 비대를 위하여 3요소 비료의 시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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